의 신환이 발생하고 275,000명이 사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3,780명이 발생하고 1,100명이 사망한 주요 여성암 이다[1].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잘 알려진 대로 인유두종바 이러스(human papillomavirus, HPV)로서 현재까지 밝혀 진 190종 이상에서 최소한 40여 종이 생식기 감염을 일으 킨다[2]. 이중 자궁경부암 발생과 관련된 15종을 고위험군 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저위험군으로 분류한다. 자궁경부 에 고위험군 HPV가 감염되면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제거가 되지만 그 중 5-10% 정도는 지속 감 염으로 진행하게 된다. 이러한 지속 감염은 점차 진행되어 전암 단계인 상피내종양(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, CIN)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CIN은 세 등급, 즉 CIN1, CIN2, CIN3를 거쳐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게 된다. 자궁경부암의 99% 이상이 HPV에 의하여 발생한다. HPV는 자궁경부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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